
 

 

PRESS RELEAS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포일자: 21.01.28 

제놀루션, 주당 700원 현금배당 결정 

▶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결산배당 결정 … 코스닥 이전 상장 후 첫 현금 배당 

▶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 507억, 영업이익 319억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 달성 

 

<2021-01-28> 제놀루션이 상장 후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기 위해 첫 배당에 나선다.  

 

체외진단기기 전문기업 제놀루션(225520, 대표이사 김기옥)은 보통주 1주당 700원을 현금으로 

균등 배당한다고 2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. 이번 배당은 결산 배당으로 총 배당금은 33억 원이다. 

시가배당률은 2.62%이며 배당기준일은 2020년 12월 31일로 정기주주총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될 

예정이다. 

 

제놀루션 관계자는 “지난해 코스닥 이전 상장 후 주주 여러분들의 관심과 임직원들의 노력 덕분

에 역대 최대 실적을 이룩할 수 있었다”며 “회사가 크게 성장한 만큼 수익을 주주들에게 환원해

야 한다는 내부 결정에 따라 현금 배당을 결정하게 됐다”고 밝혔다. 

 

이어 “이번 배당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기술력 기반의 사업영역 확대 및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통

한 수익 창출 실현을 통해 주주 친화 경영을 지속할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 

 

제놀루션은 유럽, 아시아 등 글로벌 전 지역으로 핵산추출장비와 핵산추출시약의 공급을 통해 지

난해 두드러지는 성장세를 보였다. 회사 측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는 RNA 간섭협상을 활용한 친

환경적인 제품 개발과 세계 최초로 RNAi 기반의 동물용 의약품 개발을 통해 성장을 지속적으로 

견인할 방침이다. 

 

더불어 회사는 지난달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(NGS) 방식의 인유두종바이러스(HPV) 분석 플랫폼

을 새롭게 출시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 

 

한편, 제놀루션은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 507억 원, 영업이익 319억 원을 기록했다. 이는 

전년 동기 대비 각각 2,532.0%, 3만 7,656.5% 성장한 수치로 설립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

다. 

 

▣ 자료문의 : IR큐더스 신지수 책임 (02-6011-2000 #137) 

 


